
 마키노 공원은 모모야마 시대의 화려한 건축문화를 전하는 가타노 신사(마키노 
이 치노미야)의 북쪽에 있습니다. 이 땅은 예로부터 유서 깊은 곳이었습니다. 
‘눈처럼 내려 쌓인 벚꽃잎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가타노의 봄 벚꽃 구경’
이라고 “태평 기”에 나오는 가타노(가타노가하라)는 이 부근에서 남쪽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아리와라노 나리히라는 고레타카 친왕과 함께 나기사노인 별궁을 찾아 활짝 핀 
벚꽃을 보고 다음과 같이 읊었습니다.
 ‘이 세상에 벚꽃이라는 것이 없다면 봄을 보내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편안하리 오’(고금 와카집, 이세모노가타리)
 또한 후지와라노 도시나리는 가타노의 벚꽃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 다.
 ‘또 다시 볼 수 있을까, 아니 이제 못 보리라. 가타노에서 벚꽃 구경을 할 때 꽃 
잎이 눈처럼 내리던 봄날 새벽의 그 아름다운 정경을’(신 고금 와카집)
 이처럼 이 근처는 헤이안 시대부터 벚꽃 명소로서 도읍지 귀족들의 사랑을 
독차 지했습니다.
 가타노 신사의 신역은 메이지 시대무렵에는 5 헥타르 정도 있었습니다. 오사카 
치 과대학 부근의 소나무 숲이 그 모습을 남기고 있습니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넓 은 신역의 일부를 시가 양도받아 마키노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마키노의 벚꽃


